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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조 '코로나대출' 9월까지 또 만기 연장…은행들 "부실뇌관 될라" 한국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9월까지 재연장하기로

금융위에 따르면 1월 22일 기준으로 130조2000억원(43.5만건)의 대출에 대해 만기가 늦춰졌다.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상환을 유예해준 돈은 전체의 68%인 88조9000억원

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점검 강화 디지털타임스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 스트레스테스트로 부실 예방.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구축, 리스크 세부적으로 파악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개인사업자대출의 은행대출 잔액은 386조원으로 1년간 47조5000억원 증가

하나금융 회장 추가연임 가능성에 은성수 "회추위 판단 존중" 연합뉴스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에 김정태 회장이 포함된 것과 관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 밝혀

하나금융 회추위는 전날 김 회장을 포함해 차기 회장 숏리스트 4명을 발표했다. 회추위는 후보군을 상대로 심층면접 등을 거쳐 이달 안에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

사모펀드 사태 재발 않도록··· 금감원, 모니터링·임원 책임 강화 연합뉴스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 사태를 막고자 금융 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를 모니터링하는 금융 상품 정보 입수 분석 시스템을 구축

금감원은 은행지주를 중심으로 연결 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고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토스증권 "MTS 사전 신청자 3주 만에 신청자 40만명 돌파" 아시아경제

토스증권은 지난달 27일부터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사전 이용자를 모집한 결과 3주 만에 40만명을 돌파

사전 신청 약 3주 만의 결과로, 약 620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 우리나라 주식투자인구의 약 6.5%가 신생 증권사의 MTS를 신청

토스, 삼성생명과 손잡고 보험설계사 플랫폼 확장 한국경제

토스보험파트너는 토스가 운영하는 보험 설계사 전용 영업 지원 앱(응용 프로그램)으로 토스를 통해 보험 상담을 신청한 고객과 상담 및 계약 관리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현재 토스보험파트너를 이용 중인 설계사들은 월 평균 5명의 신규 고객과 연결되고 있다.

삼성생명, 설 연휴 끝나면 제재 확정? 장기화 가능성에 '불안' 더팩트

삼성생명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 징계 수위 결정이 미뤄지면서 장기화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제재안 확정이 미뤄지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삼성생명은 헬스케어·자산운용 서비스 확대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사기 꼼짝마”… 금감원, 기획조사 나선다 동아일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3년간 보험사기 취약 부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에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우선 상품별로는 운전자보험을 활용한 보험사기(사고보험금의 6.0%)가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3.9%) 정기(3.8%) 여행자(3.3%) 종신보험(3.0%)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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